
근골격계 질환

75 과도 굴신된 작업자세에서 반복적 손상에 
의해 발생한 척수내혈종

성별 남 나이 61세 직종 조경공 직업관련성 있음

1 개 요
정○○(남, 61세)은 1989년 3월부터 조경업무를 하던 중 2001년 8월 11일 왼쪽 팔

이 저린 증상이 발생한 후 제3~7 경추부에 걸친 척수내 혈종으로 진단받았다.

2 직업력 및 작업환경
주요 작업은 나무심기, 고사목 제거, 자연석 운반 및 쌓기 등인데 전체 작업 중 

20% 정도는 나무나 자연석이 너무 무거워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대여하여 작업하였
고, 나머지 80% 정도 작업은 근로자들이 직접 하였다. 하루 평균 10명의 근로자가 약 
200 그루의 중간 크기 나무를 심었다. 식재할 나무는 뿌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
현재 있는 가지의 3분의 1 정도를 낫이나 톱으로 자르고 트럭으로 운반한 다음, 2인 
1조로 어깨에 걸은 대나무에 밧줄을 매서 나무를 운반하는 ‘목도’ 방식으로 트럭에서 
나무를 내려 구덩이까지 운반하는데 2명이 운반하는 나무의 무게는 대략 100~150㎏ 
정도였다. 건강보험 현물급여내역상 1999년 1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, 2000년 2
월 경추부 염좌 및 긴장, 2000년 4월 무릎 측부인대 손상, 2000년 7월 흉추골 골절, 

2000년 8월 경추부 염좌 등 작업하다가 발생한 손상으로 근로자 스스로 요양하였다. 

2000년 7월의 흉추골 골절은 나무를 심다가 포크레인 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생
하였는데, 3~4일 쉬면서 동네의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
였고 별다른 후유증은 없었다고 한다. 2001년 8월 7일에는 항공대에서 식재작업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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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 지지목을 매고 가다가 소나무 옹이에 등을 세게 부딪쳐 넘어진 적이 있다고 
하였다. 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근로자 정○○은 약물 복용력,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과거 건강진단

에서 결핵, 당뇨, 고혈압 등 질환이 없었다. 20대부터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였고, 평
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.

4 고 찰
외상성 경추부 척수 출혈은 경추부가 과도신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

만, 경추부가 과도굴신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 정○○의 경우 식재할 나무, 

고사목, 자연석의 운반과정에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에 힘을 주면서 경추부
를 심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작업자세를 취하게 되며, 12년 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작
업을 수행하였다면 지속적으로 과도굴신된 작업자세에 의해 경추부(목)에 과도한 부
담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었다. 

5 결 론
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정○○의 척수 내 혈종(경추부)은 최근 12년 간의 중량물 

취급작업(경추부가 과도굴신된 자세로 반복하여 목 부위에 물리적 충격(손상)을 받았
을 가능성이 있는)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.


